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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vels of stress, stress-coping, and self-esteem, along with

their mutual relationships among Korean-Chinese middle-aged adults. Data were collected from 106 

Korean-Chinese middle-aged adults aged 40 to 64 years living in Yanji, China from January to March 2017.

To measure the level of stress, stress-coping, and self-esteem, a Visual Analogue Scale (VAS), a Ways

of Coping Scale, and a Rosenberg Self-Esteem Scale were used. SPSS 23.0 was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mong the sub-factors of stress-coping, str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wishful

thinking, while self-esteem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blem focus, wishful thinking, social support,

and positive viewpoin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stress-coping was found as self-esteem. The

results suggest further research on how to increase self-esteem as a way to intensify stress-coping among

Korean-Chinese middle-age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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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의 중

국 국적 주민들을 말하며, 한국인과 같은 한민족이긴 

하지만 한족과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풍습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원치 않는 중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긴장감이 감돌면

서 외교적 위기설이 돌고 있는 반면, 한국으로의 해외

취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Korea statistics, 2019) 조

선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조선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조선족 동포들에 

의해서 연이어 발생된 사건, 사고 뉴스, 그리고 조선족

이 범죄자로 등장하는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Han & Shin, 201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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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발생하였다(Han, et. al., 2019).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

은 한민족이면서도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족 중에서도 특히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

히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인 조선족 중년층은 중국에 거

주하면서도 뼛속까지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강한 조선

족 1세대와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3세대 사

이에서 연결고리 역할까지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세

대라 할 수 있다(Hong & Lee, 2018; Sun & Bae, 2018). 

1세대는 17세기 말부터 조선인의 일부가 중국 대륙 동

북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들

은 연변에 모여 살면서 조선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

므로 나름대로의 민족성과 생활양식을 구축하면서 살

아가게 된다. 특히,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민족 교육과 

문학예술을 통해 조선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Nam, 2019). 3세대는 중국에서 자라서 국가교육을 충

실히 받고 중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

로서 그들은 ‘중국 공민으로서의 조선족임’을 당연시 

하며 살아간다(Choi, 2019). 2세대인 중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부모세대

와 자녀세대를 부양하는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심리적 갈등과 위기 상황

을 경험하는데(Choi & Chung, 2017) 조선족 중년층은 

이 외에도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어 중국에서의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연변 조선족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외

에 나가 있을 정도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

데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정관이 깨지고 조선족 사회

의 해체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Nam, 

2019) 중심을 잡아줄 중년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년여성의 경우 폐경, 신체적 노화, 역할 상실 등

으로 인해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Lee, 2016), 중년기 

남성은 직장에서의 은퇴와 은퇴불안이 직업 상실, 자

존감 상실 등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Ok & Jeon, 2016). 따라서 중년기는 여러

모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조선족 

중년층은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배경으

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

라 사료되어 이들의 심리적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

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에서 실시된 조선족 연구에서는 문화

나 사회적 구조 등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들이 주를 이

루고 있거나(Li, 2016)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연구만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hua, et. al., 2016; 

Zhang, et. al., 2015). 또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조선

족 연구도 최근 양적으로 증가한 면은 있으나 주로 조

선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디아스포라 측면

이나 그들의 정체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

이고(Hong & Lee, 2018; Sun & Bae, 2018), 특히 한국

으로 이주해 온 조선족 성인들에 대한 연구들(Hundt, 

2016; Jun, 2016; Li, et. al., 2016)과 학령기나 청소년을 

포함한 조선족 자녀관련 연구가 일부 있을 뿐(Piao & 

Kim, 2014; Song & Jang, 2015)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중년기 성인에 대한 건강관련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인데, 이 때 여러 

변화를 수반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반응을 검사

한 결과,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 긴장, 우울, 피로, 좌절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ang, et. al., 2018) 

여러 연구들(Cho, 2019; Kim, et. al., 2018; Moon, 2018)

을 통해 스트레스는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대상자

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같은 민족일 지라도 스트레스 인식은 나라마다 다

양하고,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 따라 달라진다(Vallejo, 

et. al., 2018). 따라서 한국인이면서도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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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료되며, 조선족을 대상자로 연구한 스트레스 관

련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선족 중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Lee, 2019)를 살펴보

면,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

자에 비해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스트레스에 능등적으로 대처하는 대상자는 

대인관계능력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

로(Kim, et. al., 2018) 대상자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느냐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에 어떠한 대처

를 하고 있는지도 조사되면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완

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는 다른 심리적 상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부모 또는 중년기 대상자들과 

관련하여서는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ho, 2018)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

구(Kim, et. al., 2017)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7). 이러한 선

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면 자녀에게도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 역시 대상자에게 

중요한 심리적 변수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중년기 성인

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

레스 대처,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

계를 파악함으로써 조선족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건강개선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조선족 중년기 성인의 스트레스, 스트레

스 대처 및 자아존중감 정도와 그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존중감 정

도를 알아본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본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선족 중년기 성인의 스트레스, 스트레

스 대처 및 자아존중감 정도와 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연길시

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년기 성인(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또한 의식이 

명료하고,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연변조

선족자치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제외기준으로는 심리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대

상자,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정신과 약물

을 복용하는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위

한 q=.30, 유의수준 α=.05, 검정력(1-β)=.80, 양측검

정으로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82명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충족되었다. 그러나 대상자 탈

락률을 고려하여 총 1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

료처리에 부적절한 14부를 제외한 최종 106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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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lina, et. 

al.(1992)에 의해 표준화된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왼

쪽 끝은 0점, 오른쪽 끝은 10점이 적혀져 있는 10cm의 

수평선을 보여주면서 왼쪽 끝 0cm인 0점은 “전혀 스

트레스가 없다”를 의미하고, 오른쪽 끝 10cm인 10점

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후 최근에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에 표시를 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2)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Lazarus & Folkman 

(1984)의 Ways of Coping 도구를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대처능력 도구(Han & Oh, 1990)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문제중심 8문항, 희망적 관측 5문

항, 무관심 6문항, 사회적지지 탐색 7문항, 긍정적 관

심 4문항, 긴장해소 3문항의 6가지 영역, 총 33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로 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측정가능한 점수의 총 범위는 33-132점까지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평점을 사용하

였다. 선행연구(Han & Oh, 1990)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였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도 .79였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

발하고 Jeon(1974)이 번역한 Rosenberg’s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

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도구이다. 본 도구는 4점 척도

의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

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형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가능한 점

수의 총 범위는 10-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Jon, 

1974)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C대학교의 생명윤리심

의위원회 승인(2-1041055-AB-N-01-2016-0041)을 받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이

루어졌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로 연구자들이 연길시내 시장이나 모임 장소 등을 방

문하여 공고문을 붙이거나 임의적으로 개별 대상자들

과 접촉하였다. 또한 지인들의 추천으로 중년기 성인

들을 소개받았다. 본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들

에게 연구의 목적 및 진행절차, 본 연구에서만 이 자료

가 사용되고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

다. 또한 수집된 설문지는 무기명 처리되고, 연구가 끝

난 후에는 모두 폐기할 것이며, 연구참여 중에도 대상

자가 원할 때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을 설명한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자발적으

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수락한 대상자

에게만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에

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스트레스, 스트

레스 대처, 자존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

차, 실수, 백분율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존감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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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Stress 5.12±2.79 0.00 10.00

Mean of stress coping
Problem-focused
Wishful thinking
Detachment
Seeking social support
Focusing on the positive
Tension reduction

2.73±0.31
2.99±0.45
2.92±0.50
2.35±0.48
2.70±0.52
3.03±0.59
2.17±0.60

1.88
1.50
1.60
1.17
1.43
1.50
1.00

3.91
4.00
4.00
3.50
4.00
4.00
4.00

Self-esteem 30.13±4.91 19.00 40.00

Variables Category n(%) M±SD

Gender
Male

Female
15(14.2)
91(85.8)

Age
40-49
≥50

 90(84.9)
16(15.1)

45.88±4.64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Others

89(84.0)
10(9.4)
7(6.6)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5(14.2)
39(36.8)
52(49.1)

Job
Yes
No

79(74.5)
27(25.5)

Economical status
Bad
Fair

Good

14(13.2)
77(72.6)
15(14.2)

Health status
Unhealthy

Fair
Healthy

16(15.1)
55(51.9)
35(33.0)

Disease
Yes
No

33(31.1)
73(68.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able 2. The level of stress, stress coping, and self-esteem

였다.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본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이 85.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45.9세로 40대가 84.9%였다. 대상자의 

84.0%가 기혼이었고, 대졸 이상이 49.1%로 가장 많았

다. 대상자의 74.5%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가족경제 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2.6%

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51.9%)의 대상자들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하였고, 의사로부터 진단받

은 질병이 있는 대상자는 31.1%였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0-10 중 5.12(SD=2.79),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평균 평점이 2.79였고, 최소 

1.88점에서 최대 3.91점의 범위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

처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긍정적 관점이 평균 평점 

3.0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은 최소 19.00점에서 최대 40.00점의 범위 중 평균 

30.13점(SD=4.9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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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Stress Stress coping Self-esteem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Female

3.80±2.88
5.34±2.73 -1.93 .069 2.63±0.33

2.75±0.30 -1.43 .157 29.07±5.51
30.31±4.81 -0.91 .367

Age 40-49
≥50

5.44±2.75
3.31±2.36 2.91 .004 2.72±0.32

2.77±0.25 -0.51 .611 29.76±4.91
32.25±4.48 -1.90 .061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Others

5.02±2.75
5.70±2.91
5.57±3.51

0.36 .701
2.72±0.30
2.75±0.14
2.89±0.52

1.07 .348
30.01±4.98
30.20±4.57
31.57±4.89

0.33 .723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4.80±2.93
5.74±2.78
4.75±2.74

1.54 .219
2.69±0.25
2.65±0.32
2.80±0.30

2.87 .061
30.13±4.36
30.08±4.60
30.17±5.35

0.00 .996

Job Yes
No

5.19±2.84
4.93±2.69 0.42 .674 2.75±0.29

2.66±0.35 1.32 .189 30.44±4.7
29.22±4.69 1.12 .266

Economical 
status

Bad
Fair

Good

5.36±2.27
5.16±2.79
4.73±3.35

0.20 .821
2.77±0.16
2.72±0.34
2.74±0.27

0.15 .863
31.93±3.93
29.45±4.81
31.93±5.61

2.77 .067

Health status
Unhealthy

Fair
Healthy

5.56±2.73
5.13±2.50
4.91±3.28

0.29 .748
2.65±0.29
2.73±0.34
2.76±0.27

0.74 .478
29.06±4.43
29.75±4.94
31.23±4.99

1.44 .242

Disease Yes
No

5.39±2.94
5.00±2.74 0.67 .504 2.79±0.27

2.70±0.31 1.33 .186 30.91±5.12
29.78±4.80 1.10 .275

Table 3. The level of stress, stress coping, and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tress

Sum of stress 
coping

Problem-
focused

Wishful 
thinking

Detachment
Seeking 

social support
Focusing on 
the positive

Tension 
reduction

Self-esteem

r(p)

Stress 1 .02
(.812)

-.07
(.449)

.21
(.034)

.01
(.914)

.07
(.478)

-.17
(.086)

.06
(.555)

-.12
(.237)

Sum of stress coping 1 .74
(<.001)

.70
(<.001)

.24
(.015)

.71
(<.001)

.71
(<.001)

.44
(<.001)

.43
(<.001)

Problem-focused 1 .35
(<.001)

-.10
(.297)

.42
(<.001)

.64
(<.001)

.13
(.173)

.43
(<.001)

Wishful thinking 1 .15
(.128)

.45
(<.001)

.40
(<.001)

.21
(.029)

.22
(.023)

Detachment 1 -.14
(.145)

-.06
(.577)

.105
(.285)

-.08
(.414)

Seeking social support 1 .39
(<.001)

.26
(.007)

.27
(.005)

Focusing on the positive 1 .16
(.092)

.52
(<.001)

Tension reduction 1 .14
(.145)

Self-esteem 1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ress, stress coping, and self-esteem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

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t=2.91, 

p=.004)이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존중감 

정도는 일반적 특성들 중 어떠한 변수에 따라서도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는 자아존중감(r=.43,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

트레스 대처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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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가 스트레스 대처 중 희망적 관측 요인(r=.21, 

p=.034)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

감은 문제 중심 요인(r=.43, p<.001), 희망적 관측 요인

(r=.22, p=.023), 사회적지지 탐색 요인(r=.27, p=.005), 

긍정적 관점 요인(r=.5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

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스트레스 

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스트레스 대

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β=-0.43, 

p<.001)이었며(F=23.11, p<.001), 이 변인은 전체변량

의 17%를 설명하였다<Table 5>.

Dependent 
variables

Stress
B β t p

Self-esteem 0.88 0.43 4.81 p<.001

=.18, Adj. =.17, F=23.11, p<.001

Table 5. Predictors of stress coping

Ⅳ.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0-10 중 

5.12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와는 다르지만 만 40~64세의 한국인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 Seong, 2016)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10

점 만점에 5.46이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국에 거주하는 40대 조선족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질

적연구에서 대상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양국 경계 속

에서 민족정체성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본인

의 자녀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따돌림을 당할

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 Kim, 2018). 따

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년층의 상황에 비하

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년층들은 중국에서 살

아온 시간이 있고 새로운 문화적 적응 및 갈등은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

끼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거

주하는 조선족 중년층들이 10점 중에서 5점 이상의 스

트레스를 보이고 있으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

기 전에 이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스트

레스 정도를 양적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이

들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

족 중년층들이 어떠한 원인과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를 받고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파악하는 

연구를 한다면 이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효

과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평균 평점이 2.73으로 나타

났다. 하위영역별로 볼 때는 긍정적 관점이 3.03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중심 대처가 그 다음 순(2.99)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도구를 개발한 연구(Han & Oh, 

1990)에서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긍정적 관점이 2.88로 가장 높고, 희망적 관측 2.86, 

문제중심 대처 2.78로 비슷한 사용 정도를 보인 결과

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대상자들은 본인에게 일어나

는 어떤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대처 점수를 보인 것은 2.17의 긴장

해소로 역시 도구 개발 당시 연구(Han & Oh, 1990) 결

과, 만성질환아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

해 긴장해소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나 조선족 성

인 모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긴장을 늦추는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대상자들이 이러한 스트레

스 대처를 사용하게 되는 배경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사

회적, 문화적 환경이 있으므로 대상자들이 이러한 환

경들을 잘 이용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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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법을 찾아가도록 건강관련 제공자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겠다.

자아존중감은 최대 40.00점 중 평균 30.13점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한국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28.61(Yang 

& Hwang, 2018)보다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년기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난 자아존중감 33.2(Jang 

& Yeu, 2018)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것

으로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내적 보호자원이라 할 수 

있다(Yoo, 2018). 따라서 조선족 중년기 성인들의 자

아존중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연

구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추후에 한국으로 이주

한 조선족이나 중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자아존중

감과도 비교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 하부요인 중에서 희망

적 관측 요인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는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

구(Kim, et. al., 2018)에서 문제 중심대처가 스트레스

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정서중심대처는 스

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

에게서 스트레스와 접근대처반응(논리적 분석, 긍정

적 재평가, 지도와지지 추구, 문제해결)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Park, 2017). 희망적 관측 요인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

으로 소망한다’, ‘현재보다 더 좋은 시간과 장소에 대

해 꿈꾸고 상상한다’ 등 앞으로 일어나길 희망하는 내

용들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다. 이는 조선족 중년 성인

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

과 달리 희망을 가지려는 대처를 유의하게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스트레스와 희

망적 관측 대처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 고등

학생 자녀를 둔 우리나라 성인 대상 연구에서 학력, 

직업, 사회계층이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이 있었던 결

과(Park, et. al., 2017)와도 다른 결과를 보였고, 한국, 

일본, 중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스트레스 관리

행동에 대한 조사에서 같은 동양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각 나라별로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 바와 같이(Kim 

& Yu, 2018), 중년기 성인의 스트레스나 대처 역시 나

라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별 비교를 통해 그 나라

나 문화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내 거주하

는 조선족들의 문화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Ethnography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

한다. 선행연구(Chen, et. al., 2018)에서 보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받은 대상자들은 받지 않은 대상자

들에 비해 대처 점수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Yang & Jeon, 2015) 적절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대처 능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서는 삼림 요법이 중년기 여성의 부정적 기분상태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Chen, et. al., 

2018), 일본에서는 요가 스트레칭(Eda, et. al., 2018)이 

중년기 성인과 노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그 문화나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조선족 중년기 성인들의 스

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의 스

트레스와 긍정적 심리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Kim, 2018)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반면, 스트레스 대처의 6가지 하위요인들 중

에서 문제 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과 

희망적 관측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의 가족

갈등대처전략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구(Kim & Kim, 2016)와 유사한 결과이

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관

계가 없지만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존중감 간

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아존중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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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긍정적 대처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스

트레스 대처를 하고, 어떤 요인들이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조선

족 중년기 성인의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변량의 17%를 설

명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조선족 중년기 성인에서

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생들이

나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연구가 이

루어졌고(Choi, 2019; Kim, et. al., 2018), 이미 성인시

절을 훌쩍 넘긴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

스 대처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조선족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선족 중년기 성인들이 삶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

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대처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조선족 중년기 성인의 스트레스 대

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존중

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동일한 상

황이라고 해도 자아존중감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방

식이 다른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Choi, 2019) 결과

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Choi, 2019)

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므로 최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할 수 있도

록 관련변인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를 17%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년들의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찾는 노

력이 필요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족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자아존중감 정

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결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 하위요

인 중 희망적 관측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고, 자아존중감은 문제 중심 요인, 희망적 관측 요

인, 사회적지지 탐색 요인, 긍정적 관점 요인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전체변량의 1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

상자는 연길시 지역의 조선족 성인들로 이루어져 있

어 중국 조선족 중년층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간과되기 쉬운 조선족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건강

개선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 조선족들은 비

록 지리적으로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한민족의 

생활방식 및 문화적인 유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한국사회가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접근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선족 중년기 

성인들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이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원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들

의 긍정적 대처방안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증

진시키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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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중년기 성인의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 중년기 성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40에서 

64세까지의 조선족 중년기 성인 106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였다. 스트레

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Visual Analogue Scale (VAS), Ways of coping 

scale, 그리고 Rosenberg Self-esteem 척도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 하위요

인 중 희망적 관측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문제중심 요인, 희망적 

관측 요인, 사회적지지 탐색 요인, 긍정적 관점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스트레스, 대처, 자아존중감, 중년,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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